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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버풀, EPL  개막 6연승…라이벌 첼시에 2:1 '승리'

등록 2019.09.23 10:42:52

【런던(영국)=AP/뉴시스】 조엘 마티프와 아드리안이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.

【서울=뉴시스】김동현 기자 =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(EPL) 리버풀이 개막 이후 6연승을 달렸다.

리버풀은 23일(한국시간) 영국 런던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2019~2020 EPL 6라운드 첼시와 원정 경기에서 2-1로 이

겼다.

이날 승리로 리버풀은 개막 이후 6연승을 질주하며 승점 18로 EPL 선두 자리를 굳혔다.

2018~2019시즌 우승을 다퉜던 맨체스터 시티(승점 13)가 주춤한 사이 리버풀은 기세를 이어가며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

다.

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EPL 연승 기록 또한 15로 늘렸다.

첼시는 홈에서 아쉽게 패하며 승점 8(2승2무2패)로 리그 11위로 추락했다.



【런던(영국)=AP/뉴시스】 위르겐 클롭 감독이 박수를 치고 있다.

리버풀이 초반부터 기세를 잡았다.

전반 14분 첫 골이 터졌다. 약 19m 지점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모하메드 살라가 발바닥으로 살짝 공을 밀어줬다.

트렌트 알렉산더-아놀드가 쇄도하며 찬 공이 첼시 오른쪽 골대에 정확히 꽂혔다. 

첼시는 전반 27분 세자르 아즈필리쿠에타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지만 비디오 판독(VAR) 끝에 오프사이드가 판정나며 골이 취

소되는 불운을 겪었다. 

3분 뒤 리버풀이 한 골을 더 터뜨렸다. 프리킥 상황에서 짧게 연결한 공을 받은 앤드류 로버트슨이 높은 크로스를 올렸다. 이 공

을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껑충 뛰어올라 헤더로 꽂아넣었다. 

첼시는 후반 26분 응골로 캉테가 중원에서부터 볼을 잡아 리버풀 수비진을 뚫고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한 것

이 위안이었다.

miggy@newsis.com

Copyright © 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	스포츠 > 해외축구
	리버풀, EPL 개막 6연승…라이벌 첼시에 2:1 '승리'

